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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7일                                          대통령 발언록

업무혁신담당관 초청 간담회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좋은 신뢰의 앞걸음

 

내년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걸 이미지로 역동적이고 펄펄 살아뛰는 것 같

은 ‘다이나믹 코리아’를 든다면, 대내적으로는 혁신, 더 나아가 정부혁

신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앞서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정부를 통해 혁신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2만불 시대, 더 따뜻한 시대로 갈 수 있

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잘하는 정부와 국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하게 느

끼고 기쁘면 기쁘게 느끼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

다.

 

의약분업, 국민연금 사례처럼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불편하

게 느끼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비쳐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

니다.  공직사회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또한 열리지 않습

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 잘하고 국민들과 대화를 잘하는 정부를 성공시켜

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정브리핑 사이트의 공직자마당에서 사회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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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고객서비스를 

통해 모든 정책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

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나 목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확실하게 밀고 갈 것입

니다.

 

5만명의 조직이라면 500명의 변화의 선도팀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의 선도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모델이 나옵니다. 행정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로 가야 

합니다.

 

제 희망은 아래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원창구에서부터 불편을 하나하나 어떻게 제도개선으로 풀어갈 것인지 고

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근거가 없다고 끝내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민

원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시대의 본보기들을 만들어갑시다.


